
서론. Ⅰ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으며 올바른 칫솔질은 양대 구강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다 치경부 마모증은 [1]. 

치아우식증과 상관없이 치경부의 백악법랑경계부위 에서 (CEJ)

발생하는 치아 구조의 상실을 의미한다 치경부 마모증의 [2]. 

주된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칫솔질 방법 교합의 부조화 치은 , , 

퇴축 치과 시술 중 과도한 치질의 삭제 등을 나열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에서는 치경부 마모증의 는 부적절한 칫솔질을 66%

주원인으로 평가하였고 이 중 치약의 연마도 칫솔모의 특성, , , 

횡마법 칫솔질 칫솔질 시 치아의 가해지는 힘은 치경부 마모 ,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치경부 마모로 인한 치료 [4,5]. 

방법 중 수복 치료는 기능적인 면과 심미성의 회복을 위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수복 치료 후 수복물과 치면에 힘이 지속되[6]. 

면 수복물에 탈락이 발생하며 치약의 연마제 칫솔 사용 강도, , , 

칫솔질 횟수 칫솔의 기계적 특성과 같은 요인에서도 수복물의 , 

내마모성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7,8].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에 따르면 년 우리나라 국민[9] 2020

의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회였으며 년도의 회에 2.7 , 2006 2.35

비해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 

사의 한 사람당 보유하고 있는 자연치아 수 통계 자료 중 년 2010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pISSN: 2288-6079 / eISSN: 2635-6538

2023, September. 11(3): 83-90 https://doi.org/10.33615/jkohs.2023.11.3.83

치경부 마모 환자의 칫솔질 교육을 통한 행동변화 정도와 만족도

여지현1 이병호ㆍ 2 이민경ㆍ 3 김혜진ㆍ 4,5‡

1동의대학교 대학원 치위생학과 석사, 2영산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3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4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5동의대학교 임상치위생학연구소 연구소장

Effects of Brushing Education on Behavioral Change

in Patients with Cervical Abrasion

Ji-Hyeon Yeo1, Byung-Ho Lee2, Min-kyung Lee3, Hye-Jin Kim4,5‡

1Dep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2Depf. of Dental Hygiene, Young-s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3Dep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4Dep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Professor
5Dept. of Research Institute of Clinical the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Research director

Objectives: Targeting patients with cervical abrasion, we aimed to improve the habit of brushing and reduce the recurrence of cervical abrasion 

by repeatedly and periodically teaching the subject's brushing habit and correct brushing method. 

Methods: From August 31, 2022 to May 31, 2023, for patients who visited a dental clinic due to cervical abrasion, repeated brushing education 

was conducted for 12 weeks after a questionnaire survey and dental plaque test.

Results: Compared to before the brushing method training, the time of brushing increased, and the change in the modified O'Leary Index 

increased from an average of 54.52 points to 76.70 points.

Conclusions: As a dental hygienist's job,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brushing method education and make efforts 

to provide education for behavioral change rather than simply conveying knowledge about brus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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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평균 개에서 년 개로 잔존 치아 개수가 평균 60 20.9 2020 22.7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질병 소분류 단 상병 연도별 10% [9]. (3 ) 

외래 환자 수 중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치아우식 이갈이K03 ( , 

를 제외한 치아의 과다한 생리적 마모 교합면 마모 인접면 , , 

마모 치아의 치약마모 등을 원인으로 치과의료기관에 방문한 , )

환자 수가 년도 세 세 구간에서 명과 2010 30 39 189,216 50 59∼ ∼

세 구간에서 명이었으며 년도 세 세 구간 284,614 , 2020 30 39∼

명과 세 구간 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199,552 50 59 447,971 , ∼

마모 증상으로 인한 치과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통계 자료들을 종합하였을 [10]. 

때 국민의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구강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아 상실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이 , 

증가함과 동시에 잘못된 칫솔질 습관이 유지될 시 치경부 마모 

증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치경부 마모의 역학적 연구와 . 

더불어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수복재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 , 

대부분이며 연구의 주체도 치과의사에 국한되어 있다 국외 연구. 

에서는 칫솔모 치약의 연마도에 따른 치아의 마모 정도 칫솔질 , , 

방법과 치경부 마모 등과 관련 있는 연구는 활발하나 유지관리나 , 

치경부 마모의 예방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치경부 마모로 인한 지각과민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칫솔질이 필요하며 부적절한 칫솔질로 인한 기계적인 치아 마모, 

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칫솔질 교육이 필요하다 치경부 [11,12]. 

마모증 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치과의료기

관 내원을 통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칫솔모

를 사용하거나 약마모도의 치약을 사용하며 올바른 칫솔질 방법, 

으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구강

위생보조용품의 선택 방법과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구강 

보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6]. 

주도적인 치위생관리를 통해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과 구강건강 

인식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구강 보건 교육의 , [13].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자가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4]. 

본 연구로 치경부 마모 환자의 올바른 칫솔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여 칫솔질의 강도, , 

칫솔질 횟수 칫솔질 시간 개선을 통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 

형성으로 자가구강관리를 가능케 하여 치경부 마모의 재발 빈도

를 낮추고자 한다.

연구방법. Ⅱ

연구대상1.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남 2022 8 31 2023 5 31

지역의 치과의원을 내원한 환자 중 치경부 마모증을 가지고 C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 

산출하기 위하여 으로 계산하였다 에G-power 3.1 program . t-test

서 효과 크기 유의수준 검정력 로 설정하여 표본크0.8, 0.05, 0.95

기를 계산했을 때 최소 표본 수는 총 명이 필요한 조건임을 19

확인하였으며 편의 추출로 총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21 . 

연구는 대학교 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번호D ( : DIRB- 

를 거쳐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에 승인된 내용202208-HR-E-23)

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2. 

본 연구는 경남 지역의 치과의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치경부 C 

마모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치면세균막 검사

를 시행하였다 연구는 주차부터 주차까지 진행되었다 교육의 . 1 12 . 

첫째 주는 칫솔질 방법의 인식 교육을 위해 주 회 진행 주차에는 2 , 2, 3

주 회 교육 주차부터 주차까지는 주에 회 주차부터 주차1 , 4 7 2 1 , 8 12

까지는 월 회로 반복적이며 주기적인 칫솔질 교육을 진행하였다1 . 

주차에는 칫솔질 습관 및 칫솔질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칫솔질의 1

방향을 분악으로 나누어 대상자가 칫솔질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6

여 분석하였다 칫솔질 습관 분석을 토대로 인접 치아에 연속적으로 . 

마모가 있는 부위에는 마모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모가 없는 부위는 , 

마모 형성 방지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칫솔질 교육은 치면착색. 

제를 사용하여 구강 내에서 진행하였으며 교육의 내용은 칫솔질의 , 

횟수와 시기 칫솔질의 강도 적절한 칫솔질의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 . 

또한 칫솔질의 방법으로 회전법 칫솔질 시 치은연과 치간 부위의 

치면세균막 제거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과 칫솔을 치은연 위에 

위치시킨 후 진동 동작을 시행하는 것이 치주질환 및 설측 치은연상 

치면세균막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 에 보완하여 변[15,16]

형 바스법의 칫솔질 방법을 선택하였다 추가로 치간 세정 방법과 . 

혀 세정 방법 불소 함유 치약 사용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 

다 대상자들의 칫솔질 교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 종료 시까지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시행하여 올바른 습관으로 유도하고

자 하였다.

연구도구 내용은 설문조사와 구강 내 검사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진행 전과 후에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칫솔질 교육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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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구강 내 검사는 변형 치면세균막 지수,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Modified O’Leary Index) . 

일반적인 특성 문항과 치경부 마모 경험과 관련된 설문 문항6 4 , 

교육을 통한 칫솔질 변화 의지 정도에 대한 문항과 칫솔질 2

교육 후 교육 만족도 문항을 조사였다4 . 

자료분석 통계분석3. ( )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5.0 for Windows, SPSS 

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Inc. Chicago, IL. USA . , 

치경부 마모증 경험 치경부 마모의 유병률 칫솔질 교육 후 만족, , 

도 조사는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칫솔질 방법 전과 후의 대상자, 

의 변형 치면세균막 지수 의 변화 칫솔(Modified O’Leary Index) , 

질 방법 변화에 대한 의지 정도 칫솔질 시간의 변화는 비모수 , 

통계 방법인 의 를 시행하였다Wilcoxon Signed-Rack test .

연구결과. Ⅲ

일반적 특성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과 같다 성별은 남자<Table 1> . ‘ ’

가 명 여자 명 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2 (57.1%), ‘ ’ 9 (42.9%) . ‘30

대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대 이상이 명’ 10 (47.6%) , ‘50 ’ 6 (28.6%), 

대가 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기혼이 명‘40 ’ 5 (23.8%) . ‘ ’ 12

미혼이 명 으로 기혼자가 높게 나타났으며(57.1%), ‘ ’ 9 (42.9%) , 

최종학력은 년대졸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4 ’ 10 (47.6%) , ‘

이하가 명 전문대졸이 명 대학원졸 이상’ 6 (28.6%), ‘ ’ 4 (19.0%), ‘ ’

이 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항목에서는 회사원1 (4.8%) . ‘ ’

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와 무직학생 주14 (66.7%) , ‘ ’ ‘ ( , 

부 포함 이 각각 명 공무원이 명 순으로 )’ 3 (14.3%), ‘ ’ 1 (4.8%) 

나타났으며 평균 소득은 만 원이 명 으로 , ‘200~300 ’ 8 (38.1%)

가장 많았으며 만 원이 명 만 원 이하, ‘300~400 ’ 7 (33.3%), ‘200 ’

와 만 원 이상이 각각 명 순 나타났다‘400 ’ 3 (14.3%) .

대상자의 치경부 마모 증상 경험 실태 2. 

연구 대상자의 치경부 마모 증상 경험과 관련된 실태 조사 

결과는 와 같다 치경부 마모의 경험 기간은 평균 <Table 2> . 

개월이었으며 치경부 마모로 인한 주관적 불편 정도는 22.90 , 

점에서 점 구간으로 평가하여 평균 점으로 나타났다0 10 4.14 . 

치경부 마모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치료받은 횟수는 평균 

회로 나타났으며 마모로 인한 증상의 빈도는 치아 시림이 1.24 , ‘ ’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끼임이 명19 (54.3%) , ‘ ’ 8 (22.9%), 

심미적인 불만이 명 순으로 나타났다‘ ’ 7 (20.0%) .

Division N(%)

Gender
Male

Female

12( 57.1)

9( 42.9)

Age

30’s

40’s

50’s≤

10( 47.6)

5( 23.8)

6( 28.6)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9( 42.9)

12( 57.1)

A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Graduate school or higher

6( 28.6)

4( 19.0)

10( 47.6)

1( 4.8)

Occupation

Employee

Entrepreneur

Public official

Inoccupation (Including students, housewives)

14( 66.7)

3( 14.3)

1( 4.8)

3( 14.3)

Average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2 million won to 3 million won

3 million won to 4 million won

Over 4 million won

3( 14.3)

8( 38.1)

7( 33.3)

3( 14.3)

Total 21(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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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질 교육 전 후 칫솔질 시간 변화3. ⋅

칫솔질 교육 전과 후의 칫솔질 시간 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과 같다 칫솔질 교육 전 대상자가 인지하는 칫솔질 3> . 

시간은 평균 분이었으나 실제 측정한 칫솔질 시간은 평균 2.97 , 

분이었다 칫솔질 교육 후 칫솔질 시간은 평균 분으로 2.26 . 4.27

교육 전보다 증가하였다 칫솔질 전 후 칫솔질 시간 변화의 . ⋅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칫솔질 방법 변화에 대한 의지 정도와 칫솔질 교육 4. 

후 변화 정도

칫솔질 방법 변화에 대한 의지 정도와 칫솔질 교육 후 변화 

정도에 관한 결과는 와 같다 칫솔질 교육 전 칫솔질 <Table 4> . 

방법 변화에 대한 의지 정도는 점에서 점 구간으로 평가하여 0 10

평균 점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교육 후 실제 행동의 주관적 6.29 . 

변화 정도는 평균 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7.43 ,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칫솔질 교육 전 후 변형 의 변화5. O’Leary Index⋅

대상자의 칫솔질 교육 전과 후의 변형 의 변화는 O’Leary Index

와 같다 칫솔질 교육 전 변형 점수는 <Table 5> . O’Leary Index 

평균 점이었으나 칫솔질 교육 후 평균 점으로 향상되54.52 , 76.70

었다 칫솔질 전 후 변형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 O’Leary Index ⋅

으로 유의하였다(p<.001).

Division Mean±S.D z(p)1)

Degree of willingness to 

change brushing methods

Before 6.29±1.45
2.620(.009)

After 7.43±1.3

1): Wilcoxon signed-rank test p<.001

<Table 4> Degree of willingness to change brushing methods and

degree of change after brushing education

Division Mean±S.D z(p)1)

Before education 54.52±10.08
4.017(.001)

After education 76.70± 7.43

1): Wilcoxon signed-rank test p<.001

<Table 5> Comparison of Modified O’Leary Index before and

after brushing education

Division Mean±S.D

Experience period 22.90±19.35

Degree of discomfort 4.14±2.15

Average number of treatments 1.24±1.04

Number of treatments1)

0 times

1 times

2 times

3 or more times

6(28.6)

7(33.3)

5(23.8)

3(14.3)

Symptoms of abrasion2)

Hypersensitive teeth

Tooth pain

Food impaction

Aesthetic dissatisfaction

No symptoms

19(54.3)

1( 2.9)

8(22.9)

7(20.0)

-

1) Frequency Analysis N(%)

2) Multiple responses

<Table 2> Duration of the subject's experience of cervical abrasion symptoms

Division Mean±S.D z(p)1)

Before education, brushing recognition time 2.97±1.06

Before education, actual brushing time 2.26±1.00
4.015(.001)

After education, actual brushing time 4.27±0.74

1): Wilcoxon signed-rank test p<.001

<Table 3> Changes in brushing time before and after brush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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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질 교육의 만족도6. 

대상자의 칫솔질 교육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과 <Table 6>

같다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가 명 으로 가장 . ‘ ’ ‘ ’ 16 (76.2%)

높았으며 칫솔질 교육 후 구강 건강관리의 도움 정도 항목에서 , 

매우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된다가 명 으로 나타났‘ ’ ‘ ’ 15 (71.5%)

다 교육의 난이도는 쉬웠다가 명 으로 가장 높았으며. ‘ ’ 9 (42.9%) , 

교육 후 칫솔질에 대한 변화 여부 항목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와 ‘ ’

변화가 있다가 명 으로 나타났다‘ ’ 21 (100.0%) .

대상자의 치경부 마모 유병률7. 

치경부 마모가 있거나 치경부 마모로 인해 기존에 충전되어있

는 치아 부위를 분석한 결과는 과 같다 상악 좌 우측 <Table 7> . ⋅

제 소구치의 유병률이 로 가장 높았고 하악 우측 견치의 1 71.4% , 

유병률은 로 가장 낮았다 상악 좌 우측 제 대구치 하악 4.8% . 2 , ⋅

좌 우측 제 대구치의 유병률은 나타나지 않았다2 .⋅

대상자가 보유한 마모 치아의 평균 개수를 분석한 결과 상악 

우측 구치부에서 개 상악 좌측 구치부에서 개의 치아가 1.76 , 1.47

마모되었으며 하악 좌 우측 구치부에서 개 상악 견치에서 , 0.62 , ⋅

개 하악 견치에서 개의 마모를 보유하였다0.33 , 0.5 .

Division 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Very satisfied

Satisfied

Usually

Not satisfied

6( 28.6)

10( 47.6)

5( 23.8)

-

Brushing education helps oral health care

Very helpful

Helpful

Usually

Not helpful

Not helpful at all

6( 28.6)

9( 42.9)

5( 23.8)

1( 4.8)

-

Difficulty of education

Very easy

Easy

Usually

Difficult

Very difficult

-

9( 42.9)

4( 19.0)

8( 38.1)

-

Changes in brushing method

Change

A slight change

No change

11( 52.4)

10( 47.6)

-

Total 21(100.0)

<Table 6> Satisfaction with Brushing Education

Abrasion area N(%) M±SD

Maxillary right canine 4(19.0) .33±.73

Maxillary right first premolar

Maxillary right second premolar

Maxillary right first molar

Maxillary right second molar

15(71.4)

14(66.7)

5(23.8)
1.76±.70

Maxillary left canine 3(14.3) .33±.73

Maxillary left first premolar

Maxillary left second premolar

Maxillary left first molar

Maxillary left second molar

15(71.4)

11(52.4)

5(23.8)
1.47±.92

<Table 7> Prevalence of cervical abrasion in subjects and average number of abr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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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Ⅳ

구강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올바른 칫솔질이며 가장 ,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치경부 마모증으로 인한 . 

치과 진료 수요가 높은 것은 부적절하게 칫솔질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백악법랑경계부위의 마모증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치약의 연마도 칫솔모와 칫솔질의 강도 등을 치경부 마모의 , 

원인으로 둔다 마모 부위의 수복 치료로 상아질 지각과민 증상 . 

완화가 가능하나 수복물과 치면에 힘이 지속될 시 수복재의 , 

탈락이 발생할 수 있다 치경부 마모 증상으로 인한 처치 후 . 

재발 방지 및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의료기

관의 내원을 통한 인식 및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 

치경부 마모 환자를 대상으로 주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칫솔12

질 교육을 통하여 칫솔질 시간의 변화와 치면세균막 지수의 

변화를 확인하여 치경부 마모 환자의 구강 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한 자가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대상자의 치경부 마모 경험 기간은 평균 개월이었고22.90 , 

마모의 증상으로 느끼는 불편감의 정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4.14

났다 칫솔질 교육 전 대상자가 인지하는 칫솔질의 시간은 평균 . 

분이었으나 실제 측정한 칫솔질 시간은 평균 분으로 2.97 , 2.26

대상자가 인지하는 시간보다 짧은 편이었다 칫솔질 교육 후 . 

칫솔질 시간은 평균 분으로 증가하였다 송 의 연구에 4.27 . [17]

따라 반복적인 칫솔질 교육으로 칫솔질 시간이 증가한 것은 

본 연구와 결과가 일치하였다 이는 칫솔질 방법 칫솔질 횟수. , , 

칫솔질 시간 등이 구강 보건 관리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칫솔질 교육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와 칫솔질 교육을 경험한 [18], 

후의 칫솔질 시간을 비교한 결과 칫솔질 교육의 긍정적인 결과라

고 사료된다 더불어 칫솔질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강 환경 상태가 . 

양호하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는 칫솔질 시간이 길어질수록 [19], 

치면세균막 지수가 감소하여 구강 환경 상태가 양호해진 결과를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변형 치면세균막 지수는 칫솔질 교육 전 . 

평균 점에서 교육 후 평균 점으로 향상되었고 통계적54.52 76.70 ,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환자별 맞춤 구강 교육은 치면세균막 . 

지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치위생 과정에 근거한 구강 건강관리 , 

프로그램 시행 시 대상자의 지수의 감소와 동일한 결과O’Leary 

라 할 수 있다 칫솔질 교육의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와 [20]. 

만족한다가 전체 비율 중에서 를 차지하였다 이는 성76.2% . [21]

과 오 등의 연구에서 치위생 관리과정을 통한 구강 건강관리, [22] 

에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치경부 마모 대상자별 

적절한 칫솔질 교육에 따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

다 치경부 마모의 원인이 잘못된 칫솔질 방법으로 발생한 경우가 . 

높아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칫솔질을 교육했을 때 

변화하는 과정으로 구강위생지수 등을 통해 환자 스스로 만족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치경부 마모의 유병률을 . 

분석한 결과 전악 중에서 하악 구치부보다 상악 구치부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상악 좌 우측 제 소구치의 유병률이 1⋅

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이 의 한국인 치경부 마모증 71.4% , [7]

유병률에서 상악 제 소구치가 가장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1 . 

하악 치아의 치경부 마모증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하악 치아의 경우 상악 치아에 피개되어 있으므로 상악 치아에 

비해 칫솔의 접근도가 떨어지며 악궁 내에서 평활면으로 이루어, 

진 전치와 대구치에 비해 소구치는 상대적으로 굴곡져 있어 

칫솔질의 강도와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치경부 마모 환자의 칫솔질 교육을 통한 행동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설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 

Abrasion area N(%) M±SD

Mandibular left canine -

Mandibular left first premolar

Mandibular left second premolar

Mandibular left first molar

Mandibular left second molar

4(19.0)

4(19.0)

4(19.0)
.62±.80

Mandibular right canine 1( 4.8) .05±.21

Mandibular right first premolar

Mandibular right second premolar

Mandibular right first molar

Mandibular right second molar

4(19.0)

4(19.0)

4(19.0)
.62±.80

<Table 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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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기관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표본 

수가 적어 모집단을 대표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치경부 마모의 원인 중 칫솔질 습관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발생하

는 질환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마모의 예방 효과 및 치료 후 

마모의 재발 방지에 유의한 결과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칫솔질 교육의 중간 시점 또는 .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치면세균막 지수 측정을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하여 반복되는 칫솔질 교육의 필요성을 . 

입증할 수 있었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로서 지속적인 칫솔질 교육,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칫솔질 방법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Ⅴ

본 연구는 치경부 마모 환자의 칫솔질 교육에 따른 행동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치경부 마모 유병률은 상악 제 소구치가 로 1. 1 71.4%

가장 높았고 치경부 마모 경험 기간은 평균 개월, 22.90 , 

치경부 마모로 인한 주관적 불편함 정도는 평균 점이었4.14

다 마모로 인한 불편감으로 치아 시림을 가장 많이 호소하. 

였으며 치경부 마모로 인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치료받, 

은 횟수는 평균 회였다1.24 .

칫솔질 교육 전보다 후의 칫솔질 시간이 증가하였고 칫솔질 2. , 

방법변화에 대한 의지는 교육 전보다 교육 후가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변형 변화 또한 교육 , O’Leary Index 

전 점에서 교육 후 점으로 증가하였다54.52 76.70 .

칫솔질 교육 후 만족도는 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3. 47.6%

며 칫솔질 교육이 도움이 된다가 로 가장 높은 응답, 42.9%

률을 보였으며 교육 후 칫솔질 방법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 

응답한 경우가 였다52.4% .

결론적으로 치과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 의지는 전문가에 의한 동기 유발과 행동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치과위생사의 구강 관리 교육에 , 

대한 중요성 인지와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경부 마모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이고 . 

지속적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자가 구강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계속적인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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